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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해망간 국내 수급문제 없도록 적극 대응

- 산업부,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전해망간 점검회의 개최 -

□ 12.14일(화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경제

안보 핵심품목 TF 전해망간 점검회의’를 개최하면서,

ㅇ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해망간(전기분해 망간금속*)의

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
   * 망간금속은 탈황, 강도 증가에 사용, 고강도 경량합금강 원료로 자동차 강판에 주로 사용

<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전해망간 점검회의 개요>
◇ 일시 : ’21. 12. 14.(화) 15:00~16:00(60분)

◇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(소재융합산업정책관), 기획재정부 등

◇ 내용 : 전해망간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

□ 산업부는 지난주 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(12.10일)하여, 전해망간

관련 수급동향과 업계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

ㅇ 업계는 전해망간에서 요소수와 같은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

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,

ㅇ 중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바, 업계

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, 향후 정부와

상황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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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재외공관, KOTRA 등을 통해 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

강화하고, 업계와도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,

ㅇ 특히, 기술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비축을 적극 검토하고,

필요시 여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전해망간은 철강생산 공정의 필수품으로, 우리나라는 대부분의

물량을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,

ㅇ 최근 중국의 한 매체는 내년에 중국 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
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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